
□ 한국패션협회(회장 성래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기빙플러스와 함께 오

는 9월 4일(금) 킨텍스에서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내 패션기업의 기부 

제품 판매행사인 자원순환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류환경협의체가 추진하는 '재고의류 기부·판매 사업'의 일환으로 패션 산업의 재고 

제품을 선순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자원순환 마켓에 참여한 패션기업은 ▲영원아웃도어 ▲무신사 ▲지오다노 ▲한세엠케이

▲제이스버디 ▲래이앤코 ▲뮌서울 ▲바바패션 ▲서양네트웍스 ▲스튜디오티백 ▲아유

▲어반스트롤 ▲에이치제이브랜드그룹 ▲오버랩 ▲제이앤에스프로모션 ▲캄미어패럴 총 16

개의 패션기업으로, 약 2만점의 패션제품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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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협회,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자원순환 마켓’ 9월 4일 킨텍스서 개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한국패션협회·기빙플러스 공동 주관, 9월 4일 킨텍스서 개최
- 영원아웃도어, 무신사, 지오다노, 한세엠케이 등 16개사 약 2만점 패션제품 선순환을 위한 기부 동참
- 기부 제품 판매 수익금을 통해 자원순환 사업,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이번 마켓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는 제18회 자원순환의 날의 부대행사로 개최

된다.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9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며, 패션기업이 기부한 상

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폐섬유 업사이클

링 벤치 제작·보급 등 실질적인 자원순환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의 일자

리 창출 및 자립 지원에도 사용된다.

□ ​남궁규 기빙플러스 상임대표는 “기업의 재고 상품이 새로운 소비와 나눔으로 이어지

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마켓의 핵심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패션기업들

과 손잡고 재고 제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며, 환경과 사회를 모두 생각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지속·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패션협회 성래은 회장은 “많은 패션기업이 뜻을 모아 패션 제품을 기부해주신 

것은 패션업계가 자원순환, 나아가 지속가능한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뜻깊은 

동참”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들과 함께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어가기 위해 힘쓰고자하며, K-패션과 자원순환의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소비자분들의 

발걸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